
보 도 설 명 자 료
(’20. 06. 2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재검토위원회 의견수렴 절차는 정상 진행 중이며, 금주 7.1(수)

위원장 선출 등 위원회 논의를 일관되게 지속해나갈 계획
(6.29일자 세계일보, 뉴시스, 연합뉴스 및 6.27일자 KBS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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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재검토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계획에 따라 지난 4월부터

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➊ 중장기정책 관련 전국 의견수렴 : 시민참여단 숙의학습을 진행

중이며, 7.10~12 종합토론회 개최 예정

➋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관련 지역 의견수렴 : 6.27(토) 경주에서

시민참여단 사전워크샵을 개최하였고 3주간 숙의학습 진행 중

◇ 재검토위원회는 기존 사퇴위원 2명과 지난 금요일 사퇴한 위원장 및

추가 사퇴위원 1명 포함, 4명이 사퇴하여 현재 재적위원은 11명이며,

ㅇ 신규 위원 추가위촉 여부는 필요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

입니다.

◇ 재검토위원회는 7.1(수) 임시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

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.

◇ 6월 29일 세계일보 <표류하는 맥스터 증설 논의, 최악 땐 월성

원전 가동 중단>, 뉴시스 <월성원전 정지 다가오는데... 표류하는

맥스터 증설 공론화>, 연합뉴스 <탈원전, 고리1호기 해체 로드맵

나왔다···내달부터 의견수렴>, 6월 27일 KBS <재검토위원장까지 사퇴···

원전폐기물 공론화 ‘제동’> 보도에대해다음과같이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□ 맥스터가 가득 차 가는데 공론화 과정 파행 등으로 증설 논의가

지지부진함

ㅇ 정부와 재검토위원회, 시민단체의 의견이 갈리면서 논의가 진행되지

않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음

ㅇ 일부 위원에 이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위원회가 사실상 와해돼

경주 월성원전의 임시저장시설 증설 논의에도 제동이 걸렸음

ㅇ 현재 재검토위원회는 위원장 공석으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재검토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계획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의견

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

➊ 중장기정책 관련 전국 의견수렴은 시민참여단 숙의학습이 심도

있게 진행되고 있으며(7.10~12 1차 종합토론회 예정),

➋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(맥스터) 관련 지역 의견수렴도 6.27(토) 경주

에서 시민참여단 사전워크샵을 개최하였고 3주간의 숙의학습을 진행 중임

□ 재검토위원회는 기존 사퇴위원 2명과 지난 금요일 사퇴한 위원장 및

추가 사퇴위원 1명을 포함하여 4명이 사퇴하였고 현재 재적위원은 11명임

ㅇ 신규 위원 추가위촉 여부는 필요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

□ 재검토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금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

(7.1(수) 예정)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 및 의견수렴 과정

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임

※ 문의 : 원전환경과 손호영 과장(044-203-5340) / 류재형 사무관(5318)


